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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V 프로그램 꺠4일 (화)

ON AIR 채널A4일 밤 11시 관찰카메라 24시간

종합편성채널 채널
A ‘관찰카메라 24시
간’(사진)이 8월27일
제주도를 시작으로
전국을 긴장으로 몰
아넣은 15호 태풍 볼

라벤의 뒤를 쫓았다. 북상 경로를 예측해 2년 전 곤파스로
큰 피해를 입었던 서해의 충남 태안군 고남면 고남리를 관
찰 지역으로 정했다.

영목항을 중심으로 80여 가구가 살고 있는 어민들은 악
몽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대비책을 세웠다. 간판과 집
까지 밧줄로 묶어 놓고 배 주인들이 돌아가며 24시간 배를
지켰다. 불안한 사람들은 미리 마을회관에 대피하고 경보
방송을 하는 등 안전에 만전을 기했다.

하지만 볼라벤은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.유리창이
깨지고 간판과 안내판이 쓰러지는 것은 물론 항구의 변압
기마저 터지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다. 인근 마을에선 배
가전복되거나좌초되는등각종시설들이무너져내렸다.

한 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던 위험천만한 현장
이 4일 밤 11시에 공개된다.

백솔미 기자 bsm@donga.com트위터@bsm0007

태풍볼라벤에쑥대밭된충남태안

TV랭킹 8월 27일∼9월 2일, 자료:AGB닐슨순위 프로그램 방송사12345

넝쿨째굴러온당신(주말연속극)
별도 달도 따줄게(일일연속극) KBS1

KBS 9시 뉴스
개그콘서트 KBS2

각시탈 (특별기획드라마) KBS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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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송 진행자로 상한가를 기록 중인 탁재훈은 종합편성채널 채널A ‘분노왕’까지 모두 8개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. ‘분노왕’은 시청자의 화병과 스트레스를 한 번에 날려 주기 위한 프로젝트다. 사진제공｜채널A

“열 받으신분∼
속후련하게
풀어드릴게요”

그야말로 탁재훈의 시대다.
탁재훈은 방송가에서 가장 바쁘다는 신

동엽을 제치고 모두 8개의 프로그램을 진
행하며 종횡무진하고 있다.

KBS 2TV ‘승승장구’, MBC ‘일밤-승부
의 신’, ‘무작정 패밀리’, 케이블채널 엠넷
‘비틀즈코드2’, MBC뮤직 ‘그 여자 작사
그 남자 작곡2’, E채널 ‘특별기자회견’, Q
채널 ‘텐미닛 박스’. 각 방송사의 가을 개
편에 맞춰 새롭게 준비 중인 프로그램만

2∼3개도 더 있다.
여기에 5일부터는 종합편성채널 채널A

‘분노왕’의 MC로 나선다. 월요일부터 일
요일까지 단 하루도 쉬는 날 없이 바쁘게
살고 있는 이 남자의 일상을 들여다보자.

“주위의 사람들도 놀란다. 누가 시킨다
고 할 사람이 아니라서. 남들이 보면 사채
라도 쓴 줄 알고, 뼈 빠지게 일하는 줄 안
다. 하하하! 사실 나도 이 일을 시작하고
나서 지금처럼 일하는 건 처음이라 신기하
다. ‘바쁘다’는 말을 입에 달고 살 때도 딱
2개의 프로그램만 맡았다. 예전부터 지금
처럼 ‘빡세게’ 일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들
었다. 나를 테스트해보고 싶기도 했고, 농
담처럼 말하는 ‘한 달에 얼마나 벌 수 있는
지’도 알아보고 싶었다. 하하하!”

일주일 내내 짧게는 5∼6시간, 길게는
하루가 넘어갈 정도로 긴 녹화와 촬영이
이어지지만, 체력은 끄떡없단다.

“최근에 왼쪽어깨에 담이 걸린 걸 제외
하고는 큰 탈이 없었다. 오래 운동을 해왔
고, 체력적으로는 아직 ‘팔팔’하다. 긴 녹

화가 있는 날에는 술은 마시지 않는 것도
방법이다. 피곤하면 스트레스도 많이 쌓
인다. 시간이 날 때 평소 좋아하는 축구도
하고, 축구를 못할 때는 축구 게임으로 스
트레스를 푼다.”

탁재훈이 새롭게 진행하는 ‘분노왕’은
시청자의 화병과 스트레스를 한 번
에 날려 주기 위한 프로젝트 프로
그램이다. 최근 첫 녹화를 마친 그
는 “(출연자들의)분노에 공감해 그
걸 잘 풀어 주고 싶은 마음
이 컸다. 하지만 그러지 못
해 아쉬웠다”고 말했다.

“예전 같았으면 오버하면
서 재미를 줬을 텐데, 이제
는 그렇지 않다. 출연자들이
주인공이라 나는 중간에서
브리지 역할만 한다.”

그렇다면 탁재훈이 날
려 버리고 싶은 화병이나 분
노는 무엇일까.

“세상에 그런 거 하나씩 없

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. 남자가 이 나이가
되면 힘든 생각이 많아진다. ‘앞으로 어떻
게 될까’ 하는 생각에 불안해지고, 인생에
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도 많아진다. 하지
만 나는 워낙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편이라
마음에 잘 담아 두지 않으려고 노력하는

편이다.”
탁재훈은 이제 2008년 KBS 연예

대상을 받으며 인생의 황금기를 누
렸던 때보다 더 높은 비상을
준비 중이다.

“다들 ‘제2의 전성기, 제
3의 전성기’라고 말하는데,
위로 올라가고 내려가는
건 중요치 않다. 하고 있는
방송만 계속 잘 되면 된다.

그것도 운이고 타이밍이다.
사람이나 방송에게 묻어가지
않고, 내가 내 자리에 서고

싶을 뿐이다.”
이정연 기자 annjoy@donga.com

트위터@mangoostar

바쁘단 말 입에 달 때도 프로그램 2개
요샌 일주일 중 단 하루 쉬는 날 없어
이젠 오버하기보단 중간자 역할 치중
분노? 낙천적이라 맘에 잘 안 담아둬

채널A ‘분노왕’ MC 맡은

가수 싸이(사진)가 세계 최고 권
위의 음악 시상식인 MTV 비디오
뮤직 어워드(VMA)에 참가한다.

싸이는 세계적인 음악채널 MTV
의 정식 초청을 받아 7일 오전(한국
시간) 미국 LA 스테이플스센터에
서 열리는 2012 MTV VMA에 참석
한다. 수상 후보나 공연자 자격은
아니지만 최근 전 세계에 불고 있
는 ‘강남스타일’ 뮤직비디오의 인

기를 눈여겨본 MTV 측으로부터 공식 초청을 받았다.
이로써 싸이는 2005년 VIP 아티스트로 초청된 비에 이

어 두 번째로 MTV VMA에 참가하는 한국 가수가 됐다.
싸이의 MTV VMA 참가는 팝스타 저스틴 비버 측의 역

할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. 미국 진출을 준비하는 싸이로
서는 이번 시상식 참가가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.

현재 국내에서 광고 촬영 등으로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
는 싸이는 6일 출국해 시상식에 참가하고 이후 약 2주간
머물며 유명 토크쇼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.

싸이의 ‘강남스타일’뮤직비디오는 3일 오후까지 9357만
회으로 한국 가수 최다 유튜브 조회수를 기록 중이다.

김원겸 기자 gyummy@donga.com 트위터@ziodadi

싸이, 美 MTV 시상식초청
‘강남스타일’로 VMA 참가…한국가수론 2번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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